
한화그룹, 태양광을 미래사업으로
김승연 회장, 창립 59주년 맞아 강조 … 바이오도 성장동력 육성

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0월9일 창립 59주년 및 취임 30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에게 공생발전과 동반성장

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.

김승연 회장은 창립 기념사에서 “2012년이면 환갑 나이가 된다”며 “한화그룹이 100년 기업의 영속적인 미래

를 도모하려면 <혼자 빨리가 아닌 함께 멀리>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겨야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이어 “계층 간의 동반성장이 사회적인 화두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화그룹 또한 자발적으로 동

참해 나가자는 다짐”며 “지금까지는 치열한 생존경쟁에 쫓겨 앞만 보고 달려왔을지 모르지만, 앞으로는 옆도

챙기고 뒤도 돌아보면서 함께 발맞춰 나가자는 약속”이라고 강조했다.

한화그룹은 최근 발표한 <공생발전 7대 프로젝트>를 마련하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대기업형 핵심사업

위주로 재편하고 중소기업형 사업에서는 철하며 협력기업에 대한 지원, 사회복지재단 설립, 친환경 사회공헌사

업, 성과공유제 도입 등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추진할 계획이다.

김승연 회장은 “태양광,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룹의 새 역사를 이끌 소중한 토

대로 키워가야 한다”면서 “특히, 태양광 사업을 반도체, 자동차, 조선업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할 또 하나의 미

래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다”고 역설했다.

한편, 김승연 회장은 10월8일 밤 한화가 여의도에서 개최한 세계불꽃축제 때 한강 유람선에 근속 30년을 맞

은 직원 부부 100쌍을 초대해 근속 메달과 상장, 부부동반 해외여행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

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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